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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논문은 고전시가 <정읍사>가 갖는 지역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작품에 대한 해석을 다시 시도하고 <정읍사>를 기반으로 콘텐

츠 개발 현황과 문제를 되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읍사> 해석에 대한 기왕의 연구를 정리하여 그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였다. <정읍사>를 음설지사 논쟁과 관련된 견해는 아내의 

질투 혹은 분노의 감정이 부각되며, 지고지순한 아내의 노래로 보는 

견해는 남편의 안위를 바라는 아내의 태도가 수동적인 여성상을 그려

내는 데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오늘날 지역문

화콘텐츠로 <정읍사>를 활용할 적에 얼마만큼 효용적일 수 있는지 의

문이 들게 한다.

둘째, <정읍사>는 시적대상과의 공간적 분리를 시적대상의 부재로 

이해하지 않는 성숙한 태도가 여성 화자에게 드러나며, 나아가 능동적

이고 주체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이해되었다. 그러기에 

<정읍사>를 음설지사로 간주하거나 수동적 여인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 이 논문은 2021년 강증산 탄강지 정읍 향토문화유산 지정 기념학술대회(2021.12.17)
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교수, E-mail: anoc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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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정읍사>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할 때, 그동안 개발되어 

<정읍사> 기반의 콘텐츠는 <정읍사>의 건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슬

픔과 분노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

읍사>가 지역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읍사>만이 가지

는 긍정적 가치를 부각하고 제고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주제어:  <정읍사>, 음설지사, 지역문화콘텐츠, 고전시가, 시적대상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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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서론

<정읍사>는 현전하는 백제 유일의 노래로서, 오랜 시간의 전승과정

을 거치면서 조선시대에는 우리 문자로 기록된 지고지순한 아내의 사

랑노래로 일컬어진다. 특히 곡명이 지명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

늘날 지역문화를 보수하고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정읍사>의 지역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은 ‘간절히 남편을 

기다리는 처(妻)의 노래’라는 통상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으

며, 이와 더불어 현대적으로 변용한 <정읍사>의 작품들에서는 여성의 

개성적 심리를 밝히고자 하는 부분으로 변용하여 현대의 독자로 하여

금 흥미를 주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1) 특히 <정읍사>의 배경을 

부가적으로 제시한 문헌자료에 실린 ‘망부석(望夫石)’이라는 단어는 남

편을 기다리는 지고지순하고 나아가 소극적 자세로 부각되는 여인상

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그 결과 ‘한의 정서’를 담아낸 

고전시가의 계통에 <정읍사>를 귀속시켜 슬프고 한 많은 여인의 이미

지가 붙박이처럼 고정화된 듯하다. 뿐만 아니라 조선조 고려속요에 대

한 음설지사(淫褻之詞) 논란에서 <정읍사>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1) 하경숙, ｢<정읍사>의 후대적 전승과 변용 양상｣, 동양고전연구 47 (2012),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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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하여, <정읍사>의 해석을 남편의 음행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서 

시기 질투의 감정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2) 이러한 견해

는 <정읍사>를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에 난색을 표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정읍사>에 대한 어석(語釋) 연구도 논란 속에 있어 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도, 작품을 지역문화콘텐츠로 구현할 적에는 여

전히 고정된 해석 틀 안에 <정읍사>를 붙박아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제 <정읍사>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정읍사>만

이 가지는 의미적 가치를 부각하고 그 의미가 콘텐츠로 온전히 구현

될 때가 아닌가 여겨지며, 그렇게 해야 <정읍사>의 전승력도 되살아

나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이에 본고는 <정읍사>의 노랫말 및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정읍

사> 전승의 구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착하고, 지역문화콘텐츠 개

발과 확산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 <정읍사>에서 부

각되어야 할 의미적 가치를 재고해보고자 한다.

Ⅱ. <정읍사> 전승의 구심적(求心的) 의미

<정읍사>에 대해 언급되는 최초의 문헌은 고려사(高麗史) 악지

(樂志)로, 그중 ‘무고조(舞鼓條)’와 ‘삼국속악조(三國俗樂條)’이다. ‘무고

조’는 <정읍사>의 노랫말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다만 고려 궁중

에서 무고정재(舞鼓呈才)로 쓰였음을 알려주는 내용이고3), ‘삼국속악

2) 이와 관련하여 지헌영은 “현존 악학궤범의 정읍사는 성종 대에 있어서 麗末 전래의 
모습을 지니고 유지되던 것이 중종 대의 조신들에 의하여 남녀간 음사로 商確되어 
동동 정읍 양사가 廢棄改新되었다.”고 했다. 지헌영, ｢정읍사의 연구｣, 아세아연구 
4-1 (1961), p32. 

3) [舞鼓條] 무대가 악관(樂官)과 기(妓)를 거느리고 남쪽에 선다. 악관들은 두 줄로 앉
는다. 악관 두 사람이 고(鼓)와 대(臺)를 받들어다가 전(殿) 복판에 놓는다. 여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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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는 <정읍사>의 배경으로 볼 법한 사연이 수록되어 있다. ‘삼국속

악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 되

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에 올라가 바라보면서 남편

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부

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는, 고개에 올라가 남편

을 바라본 돌이 있다고 한다.4)

그리고 <정읍사>의 노랫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 성종 24년

에 완성된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이르러서이다. 악학궤범에도 고
려사와 마찬가지로 ‘무고정재’와 관련한 기록이 존재하고, ‘시용향악

정재도의조(時用鄕樂呈才圖儀條)’에 성종 당시 무고정재의 절차에 대

한 설명과 함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노랫말이 소개되어 있다. 노

랫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前腔   하 노피곰 도샤 ①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②

       어긔야 어강됴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 져재 녀러신고요 ③

       어긔야 즌 드욜셰라 ④

       어긔야 어강됴리

過篇   어느다 노코시라 ⑤

들은 정읍사를 부르는데, 향악(鄕樂)에서 그 곡을 연주한다. 기 두 사람이 먼저 나가 
좌우로 갈라 고(鼓)의 남쪽에 서서 북쪽을 향해 큰절을 하고, 끝나면 꿇어앉아 손을 
여몄다가 춤추기 시작한다. 음악의 한 단락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 두 기가 부채를 
잡고 춤추기 시작하여 북을 가운데 끼고 좌우로 갈라져 한 번 앞으로 나갔다 한번 
뒤로 물러났다 하고, 그것이 끝나면 북의 주위를 돌고, 혹은 마주보고 혹은 등지고 
하여 빙글빙글 돌려 춤춘다. 채로 북을 쳐 음악의 절차에 따라 장고와 맞추어나가는
데, 음악이 끝나면 멎는다, 음악이 다 끝나면 두 기가 앞서와 같이 부복했다가 일어
나서 물러간다. 高麗史 관련 기록 및 원문은 차주환 역, 고려사악지(高麗史樂志) 
(서울: 을유문화사, 1972)의 내용을 취한 것이다.

4) 차주환 역, 앞의 책, pp.253-254, “井邑全州屬縣 縣人爲行商 久不至 其妻登山石 以
望之 恐其夫夜行犯害 托泥水之汚 以歌之 世傳有登岾望夫石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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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善調 어긔야 내 가논 졈그셰라 ⑥

       어긔야 어강됴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5)              (번호, 띄어쓰기 필자)

<정읍사>의 어휘 및 구절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바, 그 하나는 ‘全져재’를 전주시장으로 보거나, ‘온’ 시장으로 보

거나, 혹은 ‘後腔全 져재’로 띄어 읽어 음악적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

는 단어로 보는 견해가 있다. ‘全’을 지명으로 보든, 글자의 뜻을 그대

로 풀든, “後腔全 져재 녀러신고요”는 시적 대상이 시적 화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이고, 고려사 악지의 설명으로 보건대 어떤 

시장에 행상으로 나가 있는 남편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둘은 ‘즌’에 대한 것으로 이를 ‘진창’으로 해석하되 남편의 가는 

길이 위험하여 걱정의 마음을 의탁한 표현으로 보는 경우와 ‘유곽(遊

廓)’, 화류항(花柳巷)으로 해석하여 남편의 음행을 걱정 및 의심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즌’를 유곽의 

비유적 표현으로 보는 의견은 ‘져재’를 다니는 남편의 모습을 아내에

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기웃하는 남편의 모습과 연결지어 이해

하는 경우도 있다.

셋은 ‘내 가논’에 대한 것으로 이는 ‘내가 가는 앞길’, ‘내가 돌아

가는 길’, ‘내 님이 가는 곳’, ‘나와 님이 함께 가는 길’ 정도로 해석되

는데 이는 ‘내’를 시적화자로 볼 것이냐, 시적 대상 즉 남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적화자와 남편을 모두 포함한 것이냐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래 전체의 맥락에서는 남편의 외도로 기울어가

는 부부의 인생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집으

로)돌아가는 아내의 길 혹은 행상을 떠난 남편이 아내에게로 돌아오

는 길로 볼 것이냐로 해석의 방향이 갈리고 있다. 

5) 인용된 <정읍사>는 樂學軌範(蓬左文庫本) 卷5 時用鄕樂呈才圖儀 舞鼓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번호와 띄어쓰기는 필자의 의도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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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어석(語釋)적 견해차는 <정읍사>에 대한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방향으로 나뉘게 한다. 그 하나는 행상 나간 남편이 다른 여인

에 눈돌리는 것을 걱정하고 의심하는 여인의 노래로 보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정읍사>를 행상나간 남편이 무사귀환하기를 바라며 기다

리는 지고지순한 여인의 노래로 보는 것이다. 

먼저 남편의 외도를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정읍

사>의 음사성(淫辭性) 논란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병욱ㆍ이어령은 ‘즌’를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해석

함으로써 술을 파는 여자를 비유한 것이며, 따라서 남편이 노류장화의 

유혹에 넘어간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6) 그리고 권태욱

은 일본 고대가요집인 만엽집 소재의 노래와 <정읍사>를 비교하여 

‘정읍사는 장사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지극히 서정적인 내용을 읊은 

겉노래 이외에 남녀 간의 정사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속 노래의 

이중적 구조로 된 성애가’라는 주장을 끌어와서 <정읍사>를 음사로 

해석하였다.7) 다음으로,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여

인의 노래로 보는 견해는 <정읍사>의 시적화자를 매우 수동적인 형상

으로 특정하는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컨대 염은열은 <정읍사>가 

망부석이라는 설화적 맥락 안에 있음을 전제하고, 망부석이라는 소재

가 사랑의 깊이와 기다림의 절실함, 기다리는 사람의 수동성 등이 구

체화된 증거물이라는 점을 거론하고 이에 <정읍사>는 ‘지고지순한 아

내의 남편에 대한 기다림의 노래’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읍’을 벗어날 수 없는 중세 여성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달’에 의탁하여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래가 <정읍

사>라고 간주하고 있다.8) 이로 보건대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지

6) 정병욱ㆍ이어령, 고전의 바다 (서울: 현암사, 1977), p.69.

7) 권태욱, ｢조선후기 조선후기 음악양식의 변천사 연구: 정읍과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10 (1995), pp.229-233.

8) 염은열, ｢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전시가 해석의 다양성｣, 한국시가연구 24 (2008) 
pp.2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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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순한 아내의 노래’라는 주제의식 안에는 여성의 제한적이고 수동

적 삶의 자세가 견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제의 노래 중 유일하게 현전할 수 있었고, 또 조선조에 

이르는 남녀상열지사와 충신연주지사의 사이에서 논란 가운데에서도 

오랜 생명력을 지닐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읍사>만이 드러낼 

수 있는 가치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노래로 

보거나 먼길 떠나 있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여성상이 

현대뿐 아니라 전승되던 당대에서도 유의미하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평가절하적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기왕의 두 가지 방향의 해석에 대한 

재이해를 시도함으로써, 오랜 전승과정에서 <정읍사>가 지녔던 구심

적 의미와 그 가치를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정읍사>가 남녀간의 성애와 그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음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에 올라가 바라보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부쳐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고려사 악지 삼

국속악조 기록에 의거하면 ‘밤길’을 비유적인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 

이상, 분명 남편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담긴 노래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굳이 문헌에 제시된 기록을 무시하고 남편을 

의심하는 노래로 간주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은 논리라 할 수 있다. 무

엇보다 이 노래가 ‘망부(望夫)’의 노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태도에 의심의 영역이 개입되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

로 간주될 법하다.

<정읍사>가 남녀관계에서 군신관계로의 의미 확장이 가능한 맥락

을 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백제의 노래로 언급되는 5

개의 노래 중 <선운산가>, <방등산곡>, <정읍사>는 모두 ‘기다림’의 

노래로 설명된다.9) 그중 <선운산가>는 부역나간 남편이 기한이 지났

9) 임형택, ｢<정읍사>론｣,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5),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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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아서 그 아내가 선운산에 올라가 바라보며 부른 

것이고,10) <방등산곡>은 방등산에 웅거한 군도에게 납치를 당했던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이 구출해주기를 고대해도 오지를 않아 부른 것이라 

한다. 이와 관련해 임형택은 ‘기다림’의 정서가 백제의 시가문학에서 

비중을 지니며, 중세기의 사회에 애타게 기다리는 ‘여심(女心)의 응고’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11) 한편 5개의 노래 중 <무등산곡>은 무등

산에 성을 쌓아 백성들이 이를 믿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된 기쁨을 

노래한 것이고,12) <지리산가>는 지리산에 살면서 가난한 가운데에서

도 여자의 도리를 다하던 여인을 백제왕이 첩으로 삼고자 하여 여인

이 죽기를 맹세하고 따르지 않았다13)는 내용의 노래라 한다. 

이상의 다섯 개 노래 중 노랫말이 유일하게 전해지는 노래가 <정읍

사>라는 것이 단순한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할 때, 

<정읍사>가 오랜 시간 전승되며 고려 궁중과 조선 궁중에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관탈민녀’의 주제의식이나 성을 쌓아 안전함을 구가

할 수 있음을 노래하는 것보다 ‘기다림’이라는 소재가 더 적실한 부분

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기다림’의 노래 중에서도 <정읍사>

가 채택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찾지 않는 대상을 원망하고 한탄하

기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을 걱정하는 것이 더 적실했기 때문

10) “장사사람이 군역(軍役)을 나가서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의 아내가 
선운산에 올라가 기다리며 노래를 불렀다.”(長沙人征役 過期不至 其妻思之 登禪雲山 
望而歌之)

11) “방등산은 나주에 있다. 속현 장성의 변경으로 신라 말기에 도적이 크게 일어나 
이 산을 근거지로 삼아 양가집 자녀를 많이 노략질해갔는데, 장일현의 여자도 그 속
에 들어있어서 이 노래를 지어 남편이 당장 와서 구출해주지 않음을 풍자하였다.”
(方等山在羅州 屬縣長城之境 新羅末盜賊大起 據此山 良家子女多被擄掠 長日縣之女 
在其中 作此歌 以諷其夫不卽來救也)

12) “무등산은 광주(光州)의 진산(鎭山)이고 광주는 전라도의 큰 읍이다. 무등산에 성
을 쌓아 백성들이 이를 믿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으므로 그 기쁨을 노래로 불렀
다.”(無等山 光州之鎭 州在全羅爲巨邑 城此山 民賴以安樂而歌之)

13) “구례현(求禮縣)에 얼굴이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지리산에서 살면서 
집안은 가난했지만 여자의 도리를 다하며 살았다. 백제왕이 그녀가 아름답다는 소문
을 듣고 첩으로 들이려고 하였으나 이 노래를 지어 죽기를 맹세하고 따르지 않았
다.”(求禮縣人之女 有姿色 居智異山 家貧盡婦道 百濟王 聞其美 欲內之 女作詩歌 誓
死不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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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명준은 “외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

로 정리하면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원망과 비판은 <선운산>, <방

등산>, <지리산>에, 국가 안보에 대한 긍정과 믿음은 <무등산>에, 이

것들과 별개로 넉넉지 않지만 일상적인 삶에 대한 소박한 바람은 <정

읍>에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읍사>는 강제적 부역이 아닌 자

발적으로 행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노래라는 점14)이 나머지 네 개의 

노래와 차별화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참조하면, 대

상에 대한 원망과 비애의 정서가 소거된 가운데 기다림의 자세를 부

각하기에 알맞은 노래가 <정읍사>이며, 이는 곧 소박한 부부의 삶이 

변함없이 임금을 바라고 기다리는 신하로서의 모습으로 확장 이동 가

능함을 내다보게 한다.

이러한 관계 확장 가능성은 조선시대 음사 논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정읍사>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음사 논란은 노랫말 자체보다는 

궁중연향 과정에서 소재/주제별 배치에 따라 배제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15) 음사 논란이 처음 거론되었던 조선 성종 대인데, 이때 여

러 편의 고려가요가 음사로 지목되어 산개(刪改)된 바 있으나, <정읍

사>는 그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16) 이 노래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

은 중종 때인데, 이때에도 그것이 음사로 지목되지 않고 단지 음률이 

맞는 ‘효’를 주제로 삼고 있는 <오관산>으로 대체되어 궁중연향에서 

퇴출되었지만,17) 다시 숙종 대, 정조 대, 고종 대의 각종 궁중연향에

서 <정읍사>가 궁중정재로 여러 차례 공연되었음이 확인된다.18) 이로 

14) 김명준, ｢<정읍> 전승사에서 ‘정읍’의 장소성에 대한 인식 변화 양상｣, 한국시가
연구 34 (2013), pp.37-40.

15) 염은열은 “성종대에 여기(女妓)를 동원한 연악 등이 문제로 제기된 점과 관련하여 
<정읍사>가 음사로 평가”받은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행 상황에서 <정읍사>가 
유희적으로 연행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염은열, 같은 글, p.251.

16) 조선 성종 때에 가사가 음란하다고 하여 산개된 고려가요는 <서경별곡>ㆍ<북전>
ㆍ<만전춘>ㆍ<쌍화점>ㆍ<이상곡>이다.

17) 이에 대하여 김쾌덕은 “정읍사는 내용이 음란해서가 아니라 정읍사가 불려진 주위
의 배경이나 상황에 의하여 음사로 간주되어 밀려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논한 
바 있다. 김쾌덕, ｢정읍사 소고(2)｣, 부산수산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 34 (1985).

18) 조용호, ｢<정읍사>의 발화 맥락과 화자의 기원에 대하여｣, 한국시가연구 53 
(2021),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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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정읍사>를 궁중 연향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효’라는 주제로 갈음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거나 아니면 연향 당시 곡

조와 음률에 있어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 하는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요컨대 <정읍사>가 노랫말의 문제로 퇴출된 

것이 아니기에, <정읍사>의 재용(再用)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문헌 기록과 선행연구에 의거할 때, <정읍사>를 남편의 외

도를 의심하는 아내의 노래로 보는 가능성보다는 행상 나간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로 보는 가능성이 좀 더 커보

인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정읍사>가 소극적 여성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 하

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정읍

사>의 노랫말 자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읍사>의 노

랫말에서 드러나는 특성 중 하나는 시적화자와 시적대상이 공간적으

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물론 대부분의 고전시가에서 그리

움 혹은 기다림을 노래하는 시가는 당연히 시적대상과 분리된 상황이 

바로 시작(詩作) 동기가 된다. 그런 점에서 그다지 특이한 사안이 아

닐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정읍사>가 시적 대상과의 분리된 상황 

속에서도 대상과 연결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테

면 시적대상과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달’이라는 소재가 

주목된다. “하 노피곰 도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①~②)에

서 달이 세상 만물을 환하게 비춰주는 존재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정읍사>에서는 그러한 의미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 ‘내’가 보는 저 달이 높이 뜨게 되면 사랑하는 ‘임’이 있는 곳까지 

뻗어나갈 것을 암시한다. 허왕욱은 <정읍사>의 달이 화자의 위치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사이에 존재하면서 양쪽을 비추어주고 있다

고 설명하며, 달의 이동성보다는 삼각형 꼭지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

여 달이 화자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양자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존재한다고 논한 바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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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은 비가시적 대상을 ‘달’을 매개하여 감지함으로써 시적

대상과의 분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로 읽히며, 이는 마치 프로이트

가 얘기하는 포르다게임의 예시와 닮아보인다. 즉 포르다게임을 통해 

관계의 상실과 귀환을 반복 경험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동시

에 스스로를 치유해나가는 과정과 가까워 보이는 것이다. 대상과의 분

리에서 느끼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포르다게임인 것처럼, <정읍사>에서 시적대상은 눈

에 보이지 않기에 분리감을 유발하고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나, 달은 

‘나’와 비가시적 존재인 시적 대상을 동시에 비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적화자와 시적대상을 연결시켜 그 불안을 극복하게끔 돕는 중요한 

소재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전생애 발달단계 중 영아의 인지발달 초기단계의 특성 중 하나는, 

눈앞에 물체가 보이면 따라가고, 물체가 사라지면 더 이상 관심을 보

이지 않지만, 발달이 이루어질수록 영아는 물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

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눈에 보이

지 않아도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개념을 발달심리학에서는 ‘대상항

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개념이 획득될 때 영아는 분리-개별화의 

과정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엄마와의 안정적

인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한다.20) 타인에 대한 안정된 감각은 관계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사고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 항상성은 생애 초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생애 과정에서 두루두루 영향을 미친다. 잠복기와 청

소년기 그리고 특히 성인기 초기 집을 떠나 독립할 때도 이런 과제는 

재작업이 필요하며, 우리가 결혼할 때, 자녀를 가질 때, 옛 직장을 떠

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때, 다른 도시로 이사할 때, 자녀가 취업해서 

집을 떠날 때, 퇴직을 준비할 때, 배우자나 다른 사랑하는 이의 상실에 

19) 허왕욱, ｢고전시가에 표출된 ‘달’의 이미지 읽기｣, 청람어문교육 26 (2003), 
pp.331-333.

20) 신명희 외,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3),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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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했을 때,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때 등등 분리의 문제는 우리

를 되찾아 와서 지속적인 해결을 요구한다.21) 그러기에 대상항상성은 

전생애 발달과정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대상항상성이 온전히 확보될 때 이는 자기항상성까지 동반케 한다. 

즉 온전한 자기됨(selfhood)을 통한 자기항상성이 확보되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상대

방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회귀해야 한다는 불안에 휩싸이

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

도 상대방이 올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

해나가는 힘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상과의 분리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는 <정읍사>에서 남편

의 부재 상황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

랑하는 대상과 상실 혹은 분리된 상황에서 ‘달’이라는 소재는 시적대

상과 시적화자를 연결시켜줌으로써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가 상대

방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보는 달을 임도 보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임을 보지는 

못하지만 달을 통해 임을 느낄 수 있다는 안정감은 분리를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슬픔에 매몰되거나 불안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시적화자는 달을 통해 시적대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

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져재 녀러신고요 즌 드욜셰

라”(③~④)에서 기왕의 논의는 ‘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왔으나, 달리 보면 이 구절은 시적 화자의 관심과 시선이 시적 대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새롭다. 혼자 남겨져 있다는 화자 자신의 감정

에 매몰되기보다는, 시적 대상의 행방과 상태에 집중하면서 타자중심

의 사고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타자중심의 사

21) N. Gregory Hamilton,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김진숙 외 옮김 
(서울: 학지사, 2011),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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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옮겨가는 것 역시 발달심리학에서 중요한 성장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한다. 특히 유아의 전조작기에서 유아는 자아중심성이라는 특성을 

보이는데, 타인이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한다고 여기

고 타인의 관점에서 조망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동일한 

산(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타인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유아는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된다.22) 이는 물론 

유아기 주요 발달과업일 뿐, 유아기에만 적용되는 특성은 아니다. 이

러한 과업 역시 전생애에 걸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서 적용되고 영향을 미친다. 주체적인 삶을 운영하되, 그것이 자기중

심적이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건강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초석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읍사>의 “져재 녀러신고요 즌 드욜

셰라”(③~④)는 상대방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오로지 홀로 

남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집중보다는 화자와 떨어져 여기저기를 다니

며 고생하고 있을 시적대상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불안 초조해하는 모습은 소거되고 오로지 시적

대상의 안전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넉넉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

다. 예컨대 고대가요 <황조가>에서 “외로워라 이몸은 누구와 함께 돌

아갈까[念我之獨 誰其與歸]”의 구절은 쌍으로 노니는 꾀꼬리와 대비

되어 홀로 남아 있는 자신의 처지에 집중한 것이며, 이러한 화자의 태

도는 훗날 정파에 휩쓸려 이도 저도 못하는 유리왕의 미성숙한 정치

행태와 맞물려 비난을 면치 못하는 내용으로 인용되기도 한다.23) 그

런 점에서 시적 대상과의 분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리된 상황에 매

몰되어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황조가>는, 대상과의 분리 상황에서도 

대상의 안위에 집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정

22) 신명희 외, 앞의 책, pp.195-197.

23) 김정애, ｢설화 <지네각시>와의 서사 비교를 통해 본 <황조가>와 그 전승 양상의 
문학치료적 의미｣, 겨레어문학 54 (2015),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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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사>와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다.

<정읍사>에 나타난 시적화자의 태도는 다음 “어느다 노코시라 내 

가논 졈그셰라”(⑤~⑥)라는 구절을 통해 더욱 심화된다. 일견으로

는 시적화자가 그리움에만 매몰되어 다른 생각은 다 집어치우고 남편

에게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빨리 집에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며 이는 장사치의 아내로

서 가졌을 법한 생활감정에서 멀어지는 해석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

다.24) 그러나 짐을 놓고 돌아오라는 화자의 표현은, 만약 만선(滿船)을 

바라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기대와 달리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어부의 입장이었다면 상당히 위로가 될 법한 표현일 수 있지 않

을까 한다. 즉 물건을 다 팔지 못하고 돌아올 남편의 발걸음이 혹여나 

무겁지 않을까 염려하는 화자라면, ‘가지고 있는 짐을 놓고 오셔도 된

다’는 표현은 남편에게 심적 부담감을 덜어내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시적 대상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과도하여 혹여나 시적대상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음

을 헤아리기까지 하는 화자의 심정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내 가논 졈그셰라”(⑥)는 “어느다 

노코시라”와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하

려는 이유를 뒤에 배치하여 강조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1)내

가 남편을 마중나가는 길이 저물지 않기를, 혹은 2)남편이 나에게 돌

아오는 길이 저물지 않기를, 혹은 3)남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저물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⑥), 남편이 돌아올 때는 어떤 부

담도 갖지 않기를 바란다(⑤)는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낸 것이 아

닐까 한다. 특히 3)과 관련하여 볼 때, 모든 일을 전폐하고 오로지 남

편만을 기다리는 것은 남편의 부담을 내려놓게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 길이 수동적인 기다림으로 점철된 것이라

면, 대상과의 분리-개별화 과제는 여전히 미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

24) 조용호, 앞의 글,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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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기다리되 남편의 길뿐만 아니라 ‘나’의 길도 밝힐 수 있는 

기다림이라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해나가며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더욱 밝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서 “아주 먼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

를/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는 구절을 연상케 한다. 오지 

않고 있는 대상과의 만남 자체보다는 만남을 기대하며 보내는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꾸려나가는 화자의 태도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의 형상이지 않을까 한다.25) 이와 마찬가지로 <정읍사>의 ‘내 

가논’는 화자가 시적대상과의 만남 자체의 목적보다는 만남에 이르

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며,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

내는 어느 날 가볍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남편이 귀환할 것이라는 소

망을 담아낸 표현이라 짐작된다. 

이처럼 <정읍사>는 자신을 대상과 고립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

라 동일한 달빛을 받는다는 위로를 통해,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

혀나가고자 하는 성숙한 인식 태도를 보인다. 소통이 부재한 일방적 

타자화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곳을 환기하며 스스로를 그곳으로 옮

겨놓으려는 탈경계적 태도를 보이는 <정읍사>의 시적 맥락은 후대에 

음설지사 논란에서 제외되고 궁중연향에서 불릴 만한 건강성을 담보한 

노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상호 안정적 관계를 유

지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지지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그 공고함을 다져

가는 내용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으로 확장 이동 가

능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기에 남녀상열지사, 충신연주지

사의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한다.

25) 박순재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대해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지 않고 
마중 나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세속적인 현실에 대한 
탈속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을 가지는, 진정으로 세상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순재, ｢황지우의 시 연구｣, 돈암어문학 6 
(1994),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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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문제

<정읍사>가 보이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인의 기다림, 타자 중심

적이고 탈경계적인 이해는 남녀관계에서, 혹은 군신관계에서, 나아가 

모든 신뢰가 요구되는 대인관계에서 많은 감동을 안겨줄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요소를 부각하여 콘텐츠로서 활용 및 확장한다

면,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인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콘텐츠와 상담 및 치료현장에서도 그 가치를 발

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읍사>의 후대적 변용은 <정읍사>의 구심적 의미

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치를 실각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

이 아닌가 되묻게 된다. 예컨대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의 해동악부에 

소개된 <정읍사> 역시 이러한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秋泉咽山河         가을 샘물 온 산에서 흐느끼는데

兩地同明月         님 계신 곳에도 저 밝은 달은 있으리라

同明月             밝은 달은 함께 볼진대

凄風苦雨幾年離別   찬바람 궂은 비 맞으며 몇 해나 떨어져 있으나

等閒黃葉知時節     무심한 단풍잎은 시절을 알리건만

泥塗漠漠行人絶     막막한 진창길엔 행인마저 끊겼네

行人絶             오가는 사람마저 없으니

魂飛滄海貝宮珠闕   이 혼은 푸른 바다 용궁으로 날아 들리라26)

위의 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밝은 달리 시적화자와 님을 비추

고 있지만, 시상은 시적화자가 처한 현실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상황

은 찬바람 궂은 비 맞고, 행인마저 끊긴 상황으로 묘사되어 슬픔의 정

조를 일관되게 드러낸다. 그리고 슬픔은 혼이 푸른바다 용궁에 날아들

26) 하경숙, 앞의 글, p.8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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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 표현을 통해 그 비극적 상황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즉 님을 기다리는 상황을 무기력하고 슬프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홀로된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 궁극에는 죽음으로까지 비화되는 상

황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후기 이후 <정읍사>의 기다

림의 이미지는 시의 구심적 의미와 멀어져 한으로 점철된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여인상으로 고정화하는 데 일조했으며, 후대에서도 <정읍

사>에서 박제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연상 및 반복하게 된 사유가 된 

것은 아닌지 추측된다. 

<정읍사> 전승 과정에서 붙박인 수동적 여인상의 이미지는 오늘날 

여러 교육콘텐츠나 문화콘텐츠에서 반복 및 변주됨으로써, <정읍사>

를 지고지순하게 남편을 기다리는 수동적 여인상으로 그려내거나, 남

편의 불륜을 알고 있는 아내의 비애와 분노를 그려내기도 하였다. 

남편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여인상은 교육현장에서 여인을 ‘석화(石

化)’된 존재로 설명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정읍

사>를 고구려의 <치술령곡>27)과 동일한 모티프의 노래로 이해하는 가

운데, ‘망부석’을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돌로 굳은 한이 서린 여인으로 

박제화시킨 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천재학습백과’에 소개

된 <정읍사>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여 설명한 한 교육콘텐츠 내용에서

는 <정읍사>를 김소월의 <초혼>과 견주면서, “망부석 설화를 바탕으

로 한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초혼’은 전통 의식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김소월의 시이다. ‘초혼’에서는 

임과의 이별 상황에 마주한 화자가 임을 애타게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

는 소망의 극한이 ‘돌’로 응축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정읍사’의 화자가 

27) “박제상이 고구려에서 돌아와 처자를 보지 않은 채 왜국을 향해 가므로 그 아내가 
뒤쫓아 율포에 이르렀으나 남편은 이미 배를 타고 출발한 뒤였다. 부르며 큰소리로 
울었으나 박제상은 다만 손을 흔들고 떠나갔다. 박제상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내가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여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
다 죽었다. 그로 인하여 치술령의 신모가 되었다.”(朴堤上自高句麗還 不見妻子而往
向倭國 其妻追至栗浦 見其夫已在船上 呼之大哭 堤上但搖手而去 堤上死後其妻不勝其
慕 率其三娘子 上鵄述嶺 望倭國慟哭而死 因爲鵄述嶺神母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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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고야 말았다는 망부석 모티프와 연결된다. 두 

작품의 여성 화자는 임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과 두려움의 정서를 간절

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여, <정읍사>의 화자가 기다림의 한

이 응축되어 ‘돌’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 여인상은 희생, 순종, 인고 등의 미

덕을 가진 여인이었다. 이 노래의 화자 역시 행상을 나가 돌아오지 않

는 남편을 걱정하고 무사히 귀가하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

적 여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통적 여인상은 고려가요 ‘가시

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28)라고 하여, 일방적

으로 기다림을 강요당하는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여인상의 전형을 <정

읍사>에서 보여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고려사 악지에는 “세상에 전하기는, 고개에 올라

가 남편을 바라본 돌이 있다고 한다”라고 하여, 고개 위의 돌에서 남

편을 바라보았다는 내용이 있을 뿐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돌이 되었

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사>를 <치술령

곡>과 동일한 모티프의 노래라고 획일화하여 오해하고 있으며, 석화

된 여인상은 결국 ‘수동적’인 여인상과 결합하여 고정시켜 왔음을 짐

작할 수 있다.

한편, 남편의 불륜에 대해 분노하는 여인의 이미지는 어느 예술전

공자의 공연예술을 위해 소개한 시나리오에서도 발견된다. 그 줄거리

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말끔한 옷차림의 아내와 행상인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다소 어색한 듯 조심스레 인사를 한다. 이

들은 며칠 전 5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이한 부부이다. 행상인은, 

출장 중 우연히 아내의 생일에 맞추어 귀국하게 되고 선물을 

고민하던 중 직장 내 예쁘고 일도 잘하는 여자 직장 상사를 만

28) 《네이버 블로그》, ｢정읍사｣ https://blog.naver.com/milal0604/222220693553 
(2021.11.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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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된다. 행상인은 그녀가 착용한 목걸이와 같은 제품을 아내

에게 선물하게 된다. 어느 날, 행상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

고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본 아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행상인의 핸드폰에서 유독 많이 전

화가 걸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행

상인은 상사의 지방출장에 대한 전화를 받고 지방행 열차를 탄

다. 옆자리에 앉은 처음 만나게 된 매력적인 여자와 대화를 나

누게 되고 다시 만날 약속을 잡는다. 한편, 아내는 한참을 고민

하다가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하고 전화 속의 직장 상사와 만

날 약속을 잡는다. 아내는 자신이 행상인에게 선물 받은 목걸이

와 같은 제품을 한 직장 상사에게 남편와의 내연의 관계로 오

해를 하게 된다. 아내는 직장 상사의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에 

분노를 느껴 살인을 하게 되고 같은 시각, 행상인은 다시 만난 

그녀와 잠자리를 한다. 그들은 매번 이렇게 해왔다는 듯 고해성

사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29) 

<정읍사>를 활용한 예술공연을 시도하고자 한 이 전공자는 제작 

배경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즌 ’를 여성의 성

적인 상징으로 해석함으로써 술을 파는 여자를 비유하고 남편이 처음

부터 음심을 품고 자의적으로 행한 외도가 아니라 노류장화의 유혹에 

넘어가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했다. 중종실록 

13년 4월조에는 음사라는 견해가 실려 있었고 궁중에서는 폐지되고 

새로 만든 악장인 오관산(五冠山)으로 대용하였다. 남편의 외도를 알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던 여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갔

다.’가 아닌, ‘다른 여자가 남편을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인은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모른 척하고 있다”는 내용

에 착안하여 공연물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 중종

대에 음사논란에서 <정읍사>가 <오관산>으로 대체된 것은 단순한 음

설지사라는 노랫말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공자 역시 

조선시대 음사에 대한 쟁점을 획일화하여 <정읍사>에 적용한 오류를 

29) 이수임, ｢융합공연 <정읍사> 제작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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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것은 아닐까 예상된다. 그 결과 이 연구자는 <정읍사>에서는 대

상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고 이어주는 

매개체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달이 공간적 한계를 극

복하게 하는 큰 구실을 하는 반면, 공연물 <정읍사>에서는 남편이 집

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림과 동

시에 아내의 고뇌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의 표

출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정읍사>를 모태로 한 다양한 변주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주의 출발은 <정읍사>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교육콘텐츠에서의 와전이나 고정된 선입견의 개입이 오

히려 <정읍사>의 다양한 재창조 가능성을 희석화할 우려가 있다. 실

제로 박제화된 <정읍사>의 고정적 이미지는 여러 형태로 변주되는 지

역문화콘텐츠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이 없지 않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정읍사>를 모티브로 하여 ‘정읍사문화제’라는 지역축제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가무악극 <정읍사>와 오페라 <하 노피곰 도샤>가 공연되

기도 하였다. 

가무악극 <정읍사>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문화

축제의 수가 급증하던 무렵 정읍시에서 정읍사문화제를 개최하게 되

었고, 가무악극 <정읍사>는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만든 작품이

다.30) 정읍사문화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백제가요 정읍사의 역사

적ㆍ문학적ㆍ문화적 가치 보존과 정읍사 여인의 부덕 부도 정신 계승, 

모두가 함께하는 맛과 멋 그리고 흥이 있는 즐겁고 행복한 축제 구

성”이라는 기본 취지 아래 1990년부터 지역축제가 이어져 왔으며, 

2022년에는 ‘정읍사 망부상 부조’를 설립하는 행사도 열린 바 있다. 

그리고 2003년에 <정읍사>의 배경설화에 기반하여 가무악극을 창작 

공연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가무악극과 관련하여 박진태는 <정읍

30) 정인숙, ｢<정읍사>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한국문학이
론과 비평 36 (2007),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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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활용해 정읍 지역문화로의 회귀와 축제로의 부활을 도모하는 

시도에 대해 고무적이고 귀감이 될만한 사례라고 평가한 바 있다. “정

읍사 전설을 ‘한 여인이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슬픈 사랑 이야기’로 인식하고, 월아와 그녀의 남편 이외에 제3의 남

자 해장을 추가로 설정하여 가무악극을 창작”한 것이라고 소개하였는

데,31) 특히 사랑하는 님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점차로 쇠약해져 

죽어가지만 일편단심 님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돌이 되었다는 결말

의 내용은 월아라는 여주인공의 ‘기다림’을 숭고함으로 덧입힌 결과이

지 않을까 한다. 

오페라 <하 노피곰 도샤>는 2004년 전주소리오페라단(단장 우

인택)이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그리고 정읍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공연된 바 있다. 이 작품은 이후 오페라 <달하 비취오

시라>라는 제목으로 개작되어 여러 차례 공연되어 왔다. 그러나 개작

과정 속에서도 골자를 이루는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줄거

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비성 궁녀 월영은 나당 연합군의 침입 때 윤간을 당하고 

눈이 멀게 된다. 퇴각하던 정읍지역 사병에게 구조되어 호족 정

윤돈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돌 다루는 기술이 좋

은 양곤이라는 청년과 만난다. 양곤은 월영을 연모하지만 정윤

돈은 미모가 빼어난 월영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다. 월영은 자신

을 한결같이 아껴주는 양곤을 신뢰하고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평소 월영을 질투하던 정윤돈의 아내는 간계를 꾸며 양돈

과 월영을 궁지에 빠뜨리나 둘은 가까스로 탈출한다. 인적이 드

문 산골에서 둘만의 행복한 생활을 시작한 월영과 양곤은 곧 

생계의 어려움으로 위기를 맞게 되고 양곤은 장삿길을 떠난다. 

그러다 양곤은 신라군에 끌려가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월영은 

굶주림과 끝없는 기다림에 지쳐 선 채로 돌이 되어 죽는다. 우

여곡절 끝에 돌아온 양곤은, 돌로 변해버린 월영을 보고 비탄에 

31) 박진태, ｢정읍사의 확산과 지역 축제로의 회귀｣, 고전문학과 교육 10 (2005), 
pp.20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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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고 그녀를 위해 눈을 조각해준다.32)

정인숙은 오페라 <하 노피곰 도샤>를 원전인 <정읍사>와 비교

논의한 바 있는데, 망부 모티브를 활용한 점은 원전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지만, 국가의 멸망과 다양한 인물들의 갈등국면을 드러내어 서사

구조의 확대와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과 주인공 월영의 수난의 반복

으로 비극적 결말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원전을 변용한 측면도 드러난

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고려사나 악학궤범에는 여자가 돌로 변했

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오페라 <하 노피곰 

도샤>에서는 월영이 그리움과 기다림에 지쳐 마침내 돌로 변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비극적 효과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33) 

이처럼 가무악극 <정읍사>와 오페라 <하 노피곰 도샤>의 줄거

리는 사뭇 달라 보인다. 특히 가무악극 <정읍사>에서 도적이 등장하

거나 오페라 <하 노피곰 도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적이 등장하든 전쟁이 일어나든 두 주인공 남녀

의 사랑이 고난 속에서 싹트게 되는 필연적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보

면, 이야기의 뼈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멀

리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린다는 점이 그러하고, 아내가 남편을 기다

리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두 작품이 

이러한 골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두 작품 모두 백제노래 <정

읍사>를 망부의 노래로 간주하되 망부의 상황을 비극과 절망이 점철

된 과정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읍사>의 망부 상황을 비극적 상황으로 간주하고 그 상

황에 놓인 여인을 비련의 여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제 <정읍사>의 

가사 자체보다는 그 가사를 경험하는 많은 감상자들의 편향된 인식의 

32) 정인숙, 앞의 글, pp.134-135.

33) 같은 글,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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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결과일 수 있다.

정읍에서 지속되어온 정읍사 관련 축제와 그에 따라 개발된 콘텐츠

에 대해, ‘행상의 처’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언급은 없는데도 정읍사 

문화제에서는 행상의 처가 확실하게 망부석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에 문제제기를 하며, 정읍 문화제의 정체성 확보가 시급함을 논한 김

지현의 의견은 필자의 주장에 힘을 더한다.34) 오늘날의 정읍 문화제

의 본령은 하나의 문화체험을 하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창출

되는 교육적 효과에 희열을 느끼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고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해야 함을 역설(力說)한 것이다.

창작을 하는 데 있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받아 마땅

하다. 그러나 원가사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원가사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인지, 또 원가사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별

개의 문제일 것이다. 차용의 과정에서의 오독 혹은 오해는 제2의 전승, 

제3의 전승의 과정을 통해 <정읍사>를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으로 예상된다. <정읍사> 기반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은, 기다림의 미학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비극에 이르는 것에 있

다는 논리로부터 벗어날 때 그 활로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정읍사>는 기다리는 시적 화자와 떠나있는 시적 대상이 상생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음으로써, 시적 화자의 맺혀 있는 마음을 풀어

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정읍의 지역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삼는다면, 전통문화의 생산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건강한 문화일 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35) 

오늘날 문화콘텐츠산업은 원형적 문화 요소를 발굴하여 새로운 미

34) 김지현, ｢정읍사 문화제: 정체성 확보 시급｣, 열린전북 50 (2003), pp.46-47.

35) 이는 2021년 증상 강일순 탄강지 정읍 향토문화유산 지정 기념 학술대회에서 토
론자인 김정희 선생님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인 것이다. 고견을 제안해 주신 것에 깊
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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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및 장르와 융ㆍ통합하는 도전적 시도를 통해, 문화의 자생력을 

이해하고 재구력(再構力)을 실천하는 창조적 경험의 장이다. 또한 다

양한 현대적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각광받는 기반 산업인 동시에, 특정 

분야의 독점영역이 아닌, 각 분야의 통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

어낼 수 있는 유기적 영역이다.36) 그러나 지역문화의 콘텐츠를 개발

하고 활성화하고 시너지를 이끄는 데 있어서도 그 본령은 법고창신

(法古昌新)의 정신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읍사>만의 건강

한 여인의 모습은 정읍 지역문화를 부각하는 데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오늘날 요구되는 여성상과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시너지는 배가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Ⅳ. 결론

백제 유일 현전 가요 <정읍사>의 선행연구의 큰 흐름은 남편의 음

행에 대한 걱정과 의심의 노래로 보는 견해와 행상 나간 남편을 간절

히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아내의 노래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전자는 

<정읍사>를 음설지사 논쟁과 관련된 견해로, 아내의 질투 혹은 분노

의 감정이 부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후자는 남편의 안위를 바라는 

아내의 태도가 수동적인 여성상을 그려내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오늘날 지역문화콘텐츠로 <정읍사>를 

활용할 적에 얼마만큼 효용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이에 본고는 <정읍사>의 음설지사 논란과 노랫말 분석을 다시 시

도함으로써 콘텐츠로서의 활용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

다. 분석의 결과 <정읍사>의 음사 논란은 노랫말보다는 궁중연향 과

36) 조은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콘텐츠: 스토리콘텐츠의 가치와 전망｣, 콘텐츠문화 
1 (2012), pp.9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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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필요 여부에 따라 제외된 것이며, 후대에 다시 재용되었다는 

점에서 노랫말 자체가 음사의 문제로 부각될 만한 요소는 적다고 보

았다. 그리고 노랫말 분석을 통해서는 시적대상과의 공간적 분리를 부

재로 이해하지 않는 성숙한 태도가 여성화자에게 드러나며, 나아가 능

동적이고 주체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이해되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정읍사>가 교육콘텐츠로서 많은 독자에게 감

동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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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Central Meaning of Transmission and 
a Reconsideration of Its Value as a Local Cultural 

Content within Jeongeupsa

Kim Jeong-ae
Professor, Konkuk University

This paper aims reinterpreting and reflecting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with the various contents that have developed 
through Jeongeupsa (井邑詞, Jeongeup Lyrics) in order to enhance 
the local and cultural value of Jeongeupsa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classical poetr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 raised the questions by summarizing previous studies on 
the interpretation of Jeongeupsa. The view of Jeongeupsa as songs 
about the jealousy and anger of wives is highlighted, and the view 
of the wives’ desire for their husbands’ safety is confirmed to be 
passive portrayals of women. These two interpretations raise 
questions about the extent to which Jeongeupsa remain relevant to 
local cultural content of today.

Second, it was understood that Jeongeupsa shows a mature 
attitude that does not indicate spatial separation from the subjects 
in the poem. This is shown via the absence of those subje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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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shows an active and subjective attitude of waiting. 
Therefore, it was deemed that there is room to reconsider to the 
categorization of Jeongeupsa as lewd songs.

Third, the contents generated through Jeongeupsa are buried in 
feelings of sadness and anger. Thereby, the contents have not 
guaranteed the health of Jeongeupsa. In order to promote 
Jeongeupsa as a source of local and cultural content, the positive 
value of Jeongeupsa must be enhanced.

Keywords: Jeongeupsa, lewd songs, local and cultural contents, classical 
poetry, the absence of poetic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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